
소중한 사람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.  

모두가 따뜻한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, 사랑의 온기를 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?

당신의 작은 실천이 큰 행복을 전할 수 있습니다. 

지자체 담당자가 추천하여 투명하게 운영됩니다.


